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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이 휴켐스 인수 정보 제공
태광실업 박연차 공판 … 정대근 전 농협회장 지시 있었다

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 매각에 정대근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.

3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홍승면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

중앙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씨는 오세환 농협 상무가 “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

고 정대근 회장이 지시했다”는 말을 했느냐는 검찰신문에 “그렇다”고 답했다.

신씨는 당시 오세환 상무의 발언에 인수할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

“인수할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다”며 정대근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사

실상 인정했다.

태광실업의 인수 실무자로 참석했던 안씨도 오세환 상무와 신씨가 미리 경쟁사의 입찰서를 개봉해 “응찰가

격을 알려줄 테니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쓰면 된다”고 했다고 증언했다.

그러나 나중에 경찰관 입회하에 입찰서류를 개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응찰가를 알려줄 수는 없었고

“2위 기업의 가격을 알 수 없으니 일단 응찰가를 높게 써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후 가격을 깎으면 된다”는 이

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.

안씨는 “경쟁사 응찰가가 태광실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10％ 범위 내에서 실사를 거쳐 가격을 조정해

주기로 했다. 통상 5％ 범위지만 10％로 양측이 합의했다”고 진술했다.

이 밖에 농협이 입찰 참가예정 기업이나 매각 일정, 낙찰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접촉결과를

10-20차례 문서로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.

그러나 변호인은 태광실업이 입찰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2위 기업보다 200억원 가량 비싼 가격에 입찰했

을 리가 없으며 농협이 제공한 정보 역시 굳이 농협을 통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

반대신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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